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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네 시에 행복도서관에서 만나
신현신 지음 | 푸른책들 펴냄

홀로 길을 걷는 것은 혼자가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세상과 만나는 일이 되기도 한다. 『오후 네 시에 행복

도서관에서 만나』는 이러한 순간들을 섬세히 포착하여 우리가 세상과 교류하며 살아가는 일상의 감각을 생

생하게 되살려 준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것투성이일 어린이뿐만 아니라 삶이 익숙하고 무감각해졌을 어른

에게도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동시집이다.



읽기 전 활동

1. 시와 동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2. 뒤표지에 적힌 시인의 말을 읽고, 여러분이 산책하면서 만난 것들을 이야기해 보아요.

읽기 중 활동

1. 10쪽의 동시 「우산」에서 사용된 비유법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2. 13쪽의 동시 「은행나무 아래서」의 ‘노란 물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3. 61쪽의 동시 「벌써!」를 읽고, 화자는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을지 짐작해 보아요.



읽은 후 활동

1. �14쪽 동시 「나는」을 읽고, 학교나 학원 외에 혼자서 가 본 장소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아요.

2. �18쪽 동시 「내 친구」를 읽고, 옆자리에 앉은 친구를 ‘~같아.’의 직유법으로 표현해 보아요.

3. �38쪽의 동시 「짧고 긴」을 읽고, 짧은 단어이지만 마음에 길게 남는 단어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아요.

4. 50쪽의 동시 「9월 9일은 귀의 날」을 읽고, 나만의 기념일을 만들어 보아요.

5. 70쪽의 「오징어」를 읽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이는 사물을 사진으로 찍어 보아요.

6. 75쪽의 동시 「좋아」를 읽고, 시의 형식을 빌려 계절에 관한 시를 써 보아요.


